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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미래차 소재·부품 사업화 지원 … 국비 100억 확보
-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사업 선정(산업통상자원부) -

인천광역시는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‘2024년 산업혁신

기반구축사업’의 ‘고강도·고방열 경량금속* 소재 부품화 실증 기

반 구축분야’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. 

 *무게가 가벼우면서도 기계적 강도, 열전도성, 내식성이 우수한 금속

이는 지난해부터 인천테크노파크,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인하대학교, 

한국자동차연구원, 한국재료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천 자동차 

부품기업의 신속한 기술 전환과 혁신 성장을 도모해 온 인천시 노력

의 성과다.

인천시는 올해부터 ▲전기차 전용 경량금속 개발 ▲기업의 부품화 기

술 지원 ▲소재･부품 분석･시험평가･인증 ▲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자

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을 꾀하는 위한 고강도·고방열 경량금속소재 

부품화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.

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진행될 사업에는 국비 100억 원을 포함



해 총 14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, 인천시가 지원하고 인천테크노파

크에서 추진하는 ‘미래차 부품산업육성 지원사업’과 연계 추진된다.

시는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미래차 부품 전환을 위한 인천시의 첨

단 소재 사업이 탄력받고, 기술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

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“고강도·고방열 경량금속소재 부품 제조

기술의 자립도 향상 및 국내·외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친환경 산업

의 고성장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 “앞으로도 

인천 기업들이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

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<붙임> 관련 사진자료



[ 알루미늄 합금 적용 전기차 부품 ]


